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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자기수용 척도, 공감 척도, 대인관계 유능

성 척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과 대인

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기

수용이 공감을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둘

째, 남녀 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형 간에 차이가 나타

났다. 여학생의 경우 공감이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은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수용과 공감이 직

접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의 논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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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의미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대인관계는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권석만, 2009). 대인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과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형득, 1982; 김창대, 김수임, 

1999). 특히 대학생은 Eric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초기로 자신의 정체감 확

립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요한 발달과제인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홍계옥, 2013).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형

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대를 선택하고 접근하여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대인관계 갈등

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권석만, 2009).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실태조사에서 대학생활 중에 가장 큰 고민으로 대인관

계를 선택한 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5년 23%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서강대학교 학생생

활상담연구소, 2008, 2015). 또한 대학생들의 상담 호소 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가

(26.4%) 2위로 나타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대학 내 상담실을 찾는 학생 대부

분이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14). 이러

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 우울, 좌절 등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

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나 의욕상실,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

감 형성과 인격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권석만, 2009). 따라서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감

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내 어떤 심리적 기제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낙관성, 희망, 정서지능, 공감, 수용, 유머감각 등과 같

은 개인의 특성들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Seligman, 2002; Luthans, 

Youssef & Avolio, 2007; 권성혜, 2016;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수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김경진, 2013, 이어진, 최수미, 2015; 임전옥, 장성숙, 2012; Macinnes, 20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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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에 대

한 적응력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Dougher, 1994). 특히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은 우울, 

열등감 등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 적응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임전옥, 장성숙, 2012). 또한 자기수용은 건강한 대인관

계형성의 기본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권성혜, 2016), Macinnes(2006)의 연구를 통해서

도 자기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가 검증되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어진, 최수미(20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수용

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송지은과 임정하

(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교사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하

게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Ellis와 Ellis(2011)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용할수록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자기를 수용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방식을 확장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기수용과 타인에 대한 수용과 공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mwake, 1954; 임전옥, 장성숙, 2012).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박상환, 김장이, 방병노(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

기수용을 할 때, 같은 입장으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신을 수용

적인 태도로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심리적 관점에 자발적으로 적

응하는 공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2014). 

또한 공감은 사회적 관계를 유능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변인으로 여겨진다(Redmond, 

1989; 김광웅 외, 2005; 박성희, 1994). 대인관계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

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Smith, 2006), 공감을 통

해 대인관계는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 Hoffman(2000)에 의하면 공감은 타인

의 생각과 정서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주며 대인관계의 유능성을 향상

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한나리, 이동귀, 

2012에서 재인용). 배미정, 조한익(2012)은 공감과 대인관계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특히, 공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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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모두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

에 비해 4배 이상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며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대인

관계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인관계 유능

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써의 자기수용과 공감의 일차적인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떤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대

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긍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

인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비해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세 변인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밝

힘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또 다

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대인관

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선택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권성혜, 

2016). 따라서 자기수용과 공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이끌어내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

어(Rogers, 1961; Bohart & Tallman, 1999; Keyes & Lopez, 2002; 장춘미, 2010; 조윤서, 2016), 

더욱 균형잡힌 대인관계 유능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들의 성차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남성

보다 여성의 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offman, 1977; Eisenberg & Lennon, 

1983; O'Brien, 2013; 한가희, 이인혜, 2016).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지니는 여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박순아, 박근우, 2016; 

임은미, 김은주, 2011), 자기수용에 대한 성차 연구는 많지 않지만 유사개념인 자기존중감 연

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타인의 평가에 덜 민감한 남성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1999; 조현두, 2016). 이

상의 선행연구들은 각 변인의 성별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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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가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경로

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수용은 대학생의 공감수준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대

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간에 동

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계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편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서 온·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78부가 회수되었고 온라인의 경우, K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협조를 구해 총 175부가 회신되었다. 동시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학생 커

뮤니티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총 124부가 회신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명(온라인 29명, 오프라인 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4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의 응답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세이며,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442명 중 남학생이 252

명(57%), 여학생이 190명(43%)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 분포는 1학년 87명(19.7%), 

2학년 93명(21.0%), 3학년 153명(34.6%), 4학년 88명(19.9%), 5학년 18명(4.1%), 기타 3명(0.7%)

으로 3학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43명(9.7%), 

사회계열 111명(25.1%), 자연·공과계열 205명(46.4%), 사범계열 21명(4.8%), 예체능계열 24명

(5.4%), 기타 38명(8.6%)으로 자연·공과계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자기수용 척도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01)의 자기수용 척도(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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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R)를 추미례와 이영순(2014)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존재로서 자기수용(5문항), 판단분별로부터 자기

수용(6문항),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4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로서 

자기수용 문항은 인간으로서 다른 것(성취,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기

수용을 반영하고 있다.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에 대한 문항은 성공이나 실패, 능숙함이나 

미숙함, 가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판단과 관계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

도를 반영하고 있다.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 문항은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피드백과 상관

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중요한 목

표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

라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본 연

구에서의 자기수용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α는 .80으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척도, Davis(1980)가 제작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검사,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척

도를 박성희(1994)가 번안한 것을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감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인지적 공감(15문항), 정서적 공감(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은 관

점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서적 공감은 타자 지향적 공감적 각성과 개인적 고통 정서를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감의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

도 즐거워진다.’가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α는 .8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과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처음관계 맺기(8문항), 타인

에 대한 불쾌감 주장(8문항), 자기노출(8문항), 정서적 지지(8문항), 대인갈등 다루기(8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 사람을 도

와줄 수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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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내적합

치도Cronbach'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세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잠재변인이 여러 개의 측

정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알맞은 방법으로 문항꾸러미를 만들면 측정변인의 특성

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어 적합도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통해 자기수용과 공감을 3개의 측정변인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4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

한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들은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은 .145~.443(p<.01)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허토실․최수미

- 52 -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87.497*** 32 .971 .979 .063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1 　 　

공감 .145** 1 　

대인관계 유능성 .443** .437** 1

M 3.15 3.55 3.60

SD 0.54 0.39 0.40

최소값 1.47 1.93 2.15

최대값 4.87 4.50 4.73

왜도 0.13 -0.55 -0.07

첨도 -0.13 1.14 0.28

 **p<.01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가설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적합

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중 χ2검증은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 

기준에 따르면 TLI와 CFI는 .90 이상이고 RMSEA의 경우 .10 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기준에 적절하게 부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N=442)

 ***p<.001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그림 1은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165(p<.01)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4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역시 대인관계 유능성에 =.428(p<.001)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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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수용 → 공감 .165** - .165**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428*** .071** .499**

공감 → 대인관계 유능성 .430*** - .430**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공감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구조방정식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자기수용이 공감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

계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직접효과 및 총효과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28(p<.001)이며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071(p<.01), 

총효과는 .499(p<.01)이다. 또한 공감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025~.122),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표 3>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N=442)

 **p<.01, ***p<.001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합해

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연구모

형의 적합도가 수용기준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앞서 형태동

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면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이다(서영석, 2010). 표 4와 같이, 기저모형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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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df) TLI RMSEA

형태동일성 모형 119.191(64) .971 .044

측정동일성 모형 130.312(71) 11.121(7) .972 .044

구조동일성 모형 191.759(84) 61.447(13) .957 .054

정동일성 모형의 값 차이는 11.121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7로 두 모형은 유의 수준 .05에서 

임계값인 14.067보다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모형의 측정변인들이 남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 내의 경로계수 모두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한 후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값 차이는 61.447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13으로 두 모형

은 유의 수준 .05에서 임계값인 22.362보다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즉, 구조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로계수에 있어 남녀 집

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집단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의 각각의 구조적 관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4>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 동일성 검증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

능성에 정적인 영향(=.454, p<.001)을 미치며,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

=.42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은 공감(=.275, 

p<.001)과 대인관계 유능성(=.391,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47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

학생 집단의 경우,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좌: 남학생, 우: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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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수용 → 공감 .087 - .087 .275*** - .275**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454*** .037 .490** .391*** .130** .521**

공감 → 대인관계 유능성 .421*** - .421** .474*** - .474**

다음으로 여학생 집단의 부분매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91(p<.001)이며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130(p<.01)이며 총효과는 .521(p<.01)이다. 또한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060~.246),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01,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하고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검

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이 결과는 대학생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유능한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

도에도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

한 공감의 긍정적인 특성이 대학생들이 대안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유능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기수용은 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감이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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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김경진

(2013)과 이어진, 최수미(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어 공감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

(박상환 외, 2016),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채명옥(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한다는 연구들(배순원, 2015; 최혜진, 김선영, 2015)과 비슷한 맥

락의 결과이다. 공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됨으로써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서 대학생 개인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수용과 공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적, 교육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자기수용과 공감을 

강조할 수 있다. 우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대학생은 대인관

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시기에 유보되었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

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한다(권석만, 2009). 이 때 자기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뿐

만 아니라 단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하

지만 평가와 관계없이 단점 또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수용 과정은 타인에 대한 생

각에도 영향을 주어 타인에 대한 평가 대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점차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권성혜(2016)는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증진 집단상

담 프로그램에 자기탐색, 자기이해, 자기수용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정은

이(2011) 역시 대학생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배려하게 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능력을 습득하여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종합해보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학생의 발달 단계

에서 자기수용과 공감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하는 구조적 모형이 성별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연구모형의 형태 동일성과 측

정 동일성은 검증이 되었으며 구조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

로 공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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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공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나 부분매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남학생은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공감발달에는 자기수용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생의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성인의 공감과 관련된 성격특성과 성차를 밝힌 김용희(200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

성은 이타주의가, 남성은 위험회피 변인이 공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타주

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타주의 척도

가 다른 척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으로 남

에게 모범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

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보이고자 하며 타인의 욕구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면이 남성보

다 더 강할 수도 있음이 시사된다. 남성의 공감에 영향을 미쳤던 위험회피 변인은 걱정, 불

안,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과 관련되며 주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걱정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이며 때로는 불편해 하는 경향이 많은 남성이 공

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여성에서는 이타주의와 같은 긍정적 변

인과 관련되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감 발달에서 성차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여성은 관계지향적

인 면을 지속적으로 장려 받아 왔으며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입장을 더 고려하도록 격

려 받으며 성장한 환경이 남성과 여성의 공감발달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김용희, 2007).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 기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

점과 불성실한 응답 또는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과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를 했지만,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총 자료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가 

최적 모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인을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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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차원성을 가진 요인을 다룰 때에도 알맞은 방법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면 잠재변인

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적절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

만 이것이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Little et al., 2002; Little et al., 2013).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대학

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수용과 공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일차적인 연구만 있었을 뿐, 두 가지의 변인이 동시에 어떤 과정으로 대인관계 유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

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근 긍정적인 개인 내적 변인을 향

상시킴으로써 대인관계 유능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더불어 대학상담에

서 내담자의 자원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증가됨

에 따라(Rogers, 1961; Bohart & Tallman, 1999; Keyes & Lopez, 2002; 장춘미, 2010),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수용과 공감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

의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각각의 변인별로 나타낸 연구들

은 많았지만 세 변인의 구조적 모형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여준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였고,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개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

야 한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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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ypothesized and investigated that empath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at would be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explaining these 

three variables. The total 442 university students was included for the data analysis, and the data 

was composed of 190 of female and 252 of male. The result showed that first, empathy mediated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addition, the second result examined that there 

was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variables. In 

other words, where as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for female students indicated between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re were the direct influence of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no direct effect of self-acceptance on empathy and 

indirect effect of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future 

implications for interventive effor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uggested at the end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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